
구술자료 상세목록 (구술개요 포함)

사업명 <‘옛)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’>

사업개요

인천 미추홀구 학익동, 용현동 일대는 염전-공업지대-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

화가 진행된 지역임. 이 중 1960-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

및 관리자, 인근 공장의 관계자, 지역주민, 소상공인,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

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. 

구술자명 홍규선 성 별 남 출생연도 1938년

면담자 표기자 소 속 미추홀시민기록단 검독자

면담장소 학산문화원 2동아리실 면담지원 홍난희

면담 일시 2025년  8 월  1 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50 분  초

자료번호

구술 개요

옛 동양화학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던 시절 학익공장에서 주 업무는 노무, 자산, 인사, 

마을주민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공장 총괄업무를 맡으셨다. 그 중 인근 주민들과의 상

생.공존에 여러모로 기여하신 바가 크다. 

주요 색인어
소다회. 경제개발5개년계획. 열병합발전소.염화칼슘. 구내식당. 이회림 회장. 노사. 

지역사회.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구술 동기 00:00:00

~00:02:53- 인천 발전사를 기억하고 기록에 긍정적 참여

2. 성장과정과 동양화학 입사 계기

00:02:54

~00:18:51

- 한의원 하시던 아버지한테 가면 짜장면 사주시던 기억.

- 대학졸업 후 보령탄광에서 일하다 이회림회장의 주선으로 학익동 

동양화학으로 이동함.

3. 동양화학 경영 일선에서

(00;18:5

2~00:38:

34)

- 7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생산품목으로 소다회가 결정되면서 

동양화학에서 생산하게 됨.

- 동양화학은 기초화학의 선구자

- 공장 설비 들여오던 초기에 소성로 설비장치로 ‘하소로’를 인천항

구에서 옮겨오던 어려운 작업을 선광공사에서 맡아서 함.

- 많은 전력을 필요로하는 회사이다보니 열병합발전소 세워서 잉여

전력은 초기에 한전에 유료 공급 함.

- 효자상품으로 염화칼슘, 옥시제품 등

- 소다회공장 유치하기 위해 학익동 앞 바다 10만평을 매립하게 됨.

- 인근 마을과 상생하기 위해 마을 주변 도로 포장, 노인정 건립, 돼



지고기 쿠폰 나눔. 주민 쌀가게 거래. 주변 학교행사 참여 등

4.동양화학의 시련과 극복
(00:19:0

5~00:28:

45)

- 대학생 위장 취업으로 노사관계 어려움 겪음.

- 소다회 재고량이 많아 금전 회전이 안돼 명절 때 급여 관계로 어

려운 적 있었음.

5.이회림 회장에 대한 기억

(00:28:4

6~00:36;

42)

- 공장 노동자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, 공장 고사 지낼 때에는 

부인과 직접 집에서 고사떡과 돼지머리를 삶아오셔서 직원들에게 

나눠주는 정성을 보이셨다. 

- 사내 복지차원에서 새인천 풀장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레저공간 

마련해줌.

- 송암미술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인천시에 기증함.

6.동양화학과 지역 사회의 관계

(00;36:4

3~1:12:4

2)

- 2002 월드컵 기념배지 만들어 인천시에 희사함.

- 동양화학 뒷마을 도로 포장. 

- 인천 상공회의소가 주는 상공대상 사회복리 부문 수상

- 이웃 주민들에게 선물 나눔.

- 송도고등학교 설립. 이사장 역임.

공개여부 □ 전체 공개        □ 전체 비공개        ■ 부분 공개

활용동의 ■ 동의함           □ 동의 안 함         □ 조건부 동의 

특이사항


